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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적 오개념
선천적 오개념과는 달리, 내신 혹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문제풀이 도구나 스킬’에 의해 생긴 
후천적 오개념은 항상 경계하며 공부해야 한다. 제대로 수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있을 수 없는 오개념이므로, 이 
오개념은 공부를 엉터리로 한 나만 갖고 있는 오개념, 즉

나만 감점 당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

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오개념이다. 이러한 후천적 오개념은 대부분 정확한 논리가 아닌 감에 의존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생긴다.

이것의 예시로는

‘미분가능한 함수 에 대하여 

 
  ′인  가 항상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적인 평균값의 정리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는 평균값의 정리가 아니라 오개념이다.

(반례 :      일 때, 

 
  ′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평균값의 정리는

‘미분가능한 함수 에 대하여 

 
  ′인     가 항상 존재한다.’

이다.

누군가는 ‘선생님,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 중 최소 절반 이상 역시 이 오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2편]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할 문제이겠지만, 미리 스포일러를 당해보도록 하자.

* 연습문제 1 2016 9월 평가원 30번
어떤 양수 에 대하여 함수       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인 임의의 두 실수 , 에 대하여     ≥ 이다.

가능한 의 범위를 구하시오. (미적분 학습이 안된 학생들은 Box 조건만 해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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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문제에 대한 한 학생의 잘못된 풀이다.

“

조건의 부등식을 변형하면     ≥   ⇔  

 
  ≥  ⇔  

 
≥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여 

 
  ′인 가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므로

 ′≥  임을 알 수 있다. 이때  ≤      이므로,
 ′≥ 라는 조건은   일 때  ′≥ 과 동치이다.
”

위 풀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
위 부등식이  ≤  인 임의의 두 실수 , 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 의 모든 조합을 통해 모든 양수의 값을 의 값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 는  ′≥ 가 된다.
”

라는 논리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앞 페이지에서 오개념이라고 했던 문장과 정확히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이렇듯 아무렇지 않게 후천적 오개념을 활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능은 정답만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후천적 오개념이 오개념인지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능도 풀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아래 연습문제도 Box 부분을 해석해보고, 아래 QR코드20)의 강의를 통해 연습문제 1, 2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학습하자.

* 연습문제 2 2024 6월 평가원 22번
정수  ≠ 에 대하여 함수 를       이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의 값의 곱이  가 되도록 하는 가   뿐임을 보이시오.

함수 에 대하여

  

    ×  

     

을 만족시키는 세 실수   이 열린구간   
 에 존재한다.

                                                     [QR코드]

20) 여러 문제의 이해를 돕는 QR코드가 해설집에도 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돕는 강의가 있으니 참고하여 
학습하도록 하자.


